‘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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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지인 중에 복싱을 하는 사람이 여럿 있어서 한국 복싱계가 얼마나 열악한 지를 알고 있었다. 세계권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말도 안 되는 몸 값을 받지만 이런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시에 복싱에 매진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장벽이 높고 보통 사람들로는 하기 힘든 스포츠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김주희라는 사람에 대한, 피와 땀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본래 복싱이라는 스포츠는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하여 엄청난 양의 연습량과 갖가지 생활 습관을 오로지 복싱 하나만을 바라보며 조절을 해야 하는 운동이다. 유복하거나 집이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취미로 즐길 뿐 몸을 버리면서까지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김주희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 갖지 못 하고 자라났다. 그러기에 자신과 닮은 복싱에 대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 종목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재능,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1만 시간의 법칙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인생을 4분의 1 정도를 살아보면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인자의 자리가 익숙했으며 최고가 되면 남들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남들처럼 하면 남들처럼 살겠지 라는 생각이 어느덧 내 몸 일부와 같게 되었다. 이 책을 읽는 시기와 3학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부터 나는 생각을 조금씩 달리하게 되었다. 남들처럼 하면 남들보다 못 할 확률도 커질 뿐 더러 젊어서 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의 후회가 밀려올 것 같았다. 생각의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남들에게 보이는 최고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최고가 된다 라는 마음가짐을 잡는다면 좀 더 나를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 분야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도 삶에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초는 닦아야 한다. 김주희의 경우 복싱만 한 것이 아닌 대학 졸업과 고전 섭렵이라는 보통의 스포츠 선수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bookmark: _GoBack]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복싱에는 불문율이자 정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세계에 수 십년간 몸을 담가온 관장의 언행을 보면 김주희라는 사람에 대한 방향을 잡는 길잡이 역할을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관장의 언행이 혹독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것이 복싱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저자는 결국 부상과 시련을 겪으면서까지 여성 복싱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쥐게 되었다.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살면 분명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이 된 사람들의 선택은 실패 혹은 성공을 맛 보건 그 결정은 모두 자신이 내리는 것이고 다만 선행자의 조언과 가르침을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